
제6실 | 서예 | 일본의 옛 경전 

 

N13-1: 범망경 

감색 종이에 금니(아교에 금가루를 갠 것)로 경계선을 그은 사경 용지에 『범망경』을 필사한 

것입니다.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『고금목록초』에 따르면 쇼토쿠 태

자가 쓴 것이라고 전하지만, 실제로는 헤이안시대 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무렵의 

감색 종이에 금색 글자로 쓴 경전은 일부 조각으로 남아 있는 사례는 있지만, 두루마리 형태로 

온전하게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귀중합니다. 

 

N14-1: 불명경 

『불명경』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부처들의 이름

을 받아들이고 외워둘 것을 설파하는 경전입니다. 인도의 승려 보리류지가 번역한 12권본이 잘 

알려져 있습니다. 이 『불명경』은 과거, 현재, 미래의 세 권으로 구성되며 각 권마다 부처의 이

름이 천 개씩 열거되어 있습니다.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(절의 사무를 담당하는 

다섯 명의 승려) 중 한 명인 류케이가 스승인 린코 대사의 1주기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

명회를 개최하고 이 경전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. 

 

Ｎ9 경질 

경권을 말아두는 데 쓰던 물건입니다. 여러 색으로 염색해 꼰 실을 짙은 색부터 옅은 색 순으

로 배치하고 가늘게 깍은 대나무 줄기를 엮었습니다.  

 

 



제6실 | 염직 | 다양한 염직 기법 

 

이번 전시에서는 ‘다양한 염직 기법’을 테마로 호류지에 전해 내려온 염직품의 다양한 기법을 

망라하여 소개합니다. 아스카시대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꽃피운 염직 미술의 세계를 감

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 

 

교힐 

실이나 끈으로 견직물을 부분적으로 묶은 다음 그 부분만 물들지 않게 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

홀치기염색 기법입니다.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주로 요라고 불린 깔개의 안감으로 사용되

었습니다. 

I-336-5 녹색 바탕 메유이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

I-336-7 청색 바탕 이중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

I-336-8 감색 바탕 격자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

I-336-13 담갈색 바탕 메유이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

I-336-16 녹색 바탕 메유이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

 

협힐 

 목판 2장에 대칭형 무늬를 판 뒤, 그 사이에 견직물을 끼우고 강하게 눌러서 판이 밀착한 

부분만 물들지 않게 하는 기법입니다. 목판에는 무늬 부분마다 구멍을 뚫어 여러 색의 염료가 

새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선명한 무늬가 표현됩니다. 

I-336-19 적색 바탕 화훼무늬 협힐염색 나(羅) 

 

능직 비단 

 보통 평직물의 날실과 씨실이 한 가닥씩 번갈아 교차하는 것에 반해, 능직 비단은 규칙적으

로 실을 건너뛰어 무늬를 표현한 직물입니다.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기하학적인 무늬에서 

구상적인 무늬로 발전했으며, 주로 용이나 봉황 등 다채로운 무늬를 표현했습니다. 

I-336-28 흰색 바탕 두 마리 용과 이중 연속된 구슬 원무늬 능직 비단  

I-336-34 흰색 바탕 꽃가지 넝쿨무늬 능직 비단 번족 

I-336-39 적색 바탕 두 마리 새와 연속된 구슬 원무늬 능직 비단 

I-336-42 녹색 바탕 꽃무늬 능직 비단 

I-336-46 옥색 바탕 일곱개의 원과 연속된 거북이 등껍질무늬 능직 비단 

 

경금 

 고훈시대 후기부터 나라시대 초기에 걸쳐 행해진 오래된 기법으로 날실에 여러 색의 실을 

사용하는데 그 중 필요한 색을 의도적으로 표면에 띄워 무늬를 표현합니다. 한 가지 색을 표현

하기 위해서도 여러 색의 색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무늬도 비

교적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. 



I-336-44 줄무늬 바탕 꽃무늬 비단 

I-336-61 다색 바탕 바둑판과 꽃무늬 비단 

I-336-65・66 적색 바탕 꽃과 새, 연속된 구슬 원무늬 비단 

I-336-69 담갈색 바탕 두 마리의 봉황과 연속된 구슬 원무늬 비단 

I-336-77 녹색 바탕 꽃무늬 비단 

 

위금 

 여러 색의 실을 씨실로 사용한 직물입니다. 일본에서는 나라시대 이후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

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베틀에 처음부터 끼워져 있는 날실과 달리 자유롭게 색실을 조합할 수 

있어서 다채롭고 큰 무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I-336-72 황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

I-336-81 줄무늬 바탕 마름모무늬 비단 

 

여러 색 직물 

 여러 색의 실을 꼬아 만든 실인 모쿠이토를 사용한 색다른 직물입니다. 명주처럼 독특한 매

력이 있습니다. 

I-336-87 여러 색 가로줄 무늬 비단 

I-336-88 여러 색 가로줄 무늬 비단 

 

전 

 양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털을 적셔서 압력을 가해 건조한 다음 털끼리 뭉쳐서 만듭니다. 오

늘날의 펠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 색으로 물들인 털을 끼워 무늬를 표현했습니다.  

I-336-107 흰색 바탕 꽃무늬 전 

 

 


